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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입학과 학력별·기업 규모별 노동시장 분단의 
관계
 -4년제 대학 입학자와 대학원 입학자 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감소·정체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함.
 -석·박사 학위자의 공급 과잉이 가장 커, 필요 인력보다 약 90만 명이 더 많이 공급되어 취업하고 있음.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990년에서 2009년까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급여 수준은 
1995년 이후 약 150%로 일정하게 지속됨.
 -이는 고학력 취업자들이 대기업에 몰려있고,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음.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감소·정체됨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 추구가 
여전하여,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4년제 대학 이상에 대한 학력 추구는 학력별 노동시장의 분단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
    대졸 이상 학력 추구의 원인을 보기 위해 교육투자수익률의 전개와 규모별 노동시장의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분석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의 「테마통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국가통계포
털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서비스의 테마통계: 1965년~2015년 학력별 졸업자 수, 4년제 입학자 수, 대학원 입학자 
수를 활용함. 
    통계청의 2011년 지역별 고용조사: 김안국·유한구(2014)1)의 분석 결과를 활용함. 직업사전의 세분류 직업별 
필요 학력 정보를 사용하여 소분류 직업별로 환원하고,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직종별로 필요 학력의 
인력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실제 취업한 인력의 학력별 규모와 비교함.
    KOSIS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993년~2015년 학력별,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활용함.
 
02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원) 입학자 추이 및 고학력자의 공급 과잉
｜ 4년제 대학 입학자 수와 대학원 입학자 수는 2000년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감소 및 정체 
추세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함.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199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혹은 정체하는 추이를 보임.
    4년제 대학 입학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감소함. 






1) 김안국·유한구(2014),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수요 
측정-직업사전을 활용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980년 이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수가 최고점에 이른 1990년까지 줄어들다가 그 이후 지속
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5년 이후 60% 근방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임. 
    대학원 입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5년을 전후로 급격한 증가세를 시현함.
     -  특히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5년에서 2001년 사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 대비 대학원 입학 비율은 거의 8%p 
가까이 증가하였고, 국제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그 비율은 다시 8%p정도 증가함.
     -  2011년에 고등학교 졸업자 수 대비 대학원 입학 비율은 최고점에 달하였으며, 2015년에도 그 비율이 약 20%
정도로 나타나 5명 중 1명이 대학원에 진학하고 있음.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필요한 인력 규모와 실제 취업한 인력 규모 사이에 차이가 커서 
약 90만 명의 석·박사 취업자는 과잉 학력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큰 공급 과잉을 보이는 것은 석·박사 인력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에 비해 약 88만 명 정도가 과잉인 
것으로 나타남.
    과잉 공급인 석·박사 인력 대부분은 4년제 대졸자 일자리로 하향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4년제 대졸자 약 88만 명 역시 하향 취업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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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통계 – 웹진, “한눈에 보는 
고등학교” 자료에서 고등학교 졸
업자 수, “한눈에 보는 대학” 자료
에서 대학 입학자 수 자료를 각각 
이용하여 작성. 
   고등학교 졸업자 수
   진학률
 대학 입학자  수
I 주 I
입학 비율 = 대학원 입학자 수/
5년 전 고등학교 졸업자 수×100
I 자료 I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테마통계 – 웹진, “한눈에 보는 
고등학교” 자료에서 고등학교 졸
업자 수, “한눈에 보는 대학원” 자
료에서 대학원 입학자 수 자료를 
각각 이용하여 작성. 
   고등학교 졸업자 수
   입학 비율
 대학원 입학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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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4년제 대학 진학과 학력별 임금 격차
｜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노동시장 성과는 지속
적으로 높음.
    4년제 대학 진학률은 1980년에 급증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1990년에는 1980년도 수준의 진학률을 보임. 
그러나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부터는 55~60% 수준에 머물러 있음.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공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급여 수준 비율은 1980년에서 1995년 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가 이후에는 정체 혹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1995년 이후에는 4년제 대학 입학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150%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이러한 현상은 숙련편향기술의 전개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숫자가 크게 줄어든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음.
｜ 학력별 노동시장은 기업 규모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는 지
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취업자 중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비해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 들어서 그 비중이 약 60%에 이르고 있음.




고졸 대비 급여 비율 = 대졸 이상 
월 급여 총액 / 고졸 월 급여 총액
×100 
4년제 대학 진학률 = 대학 입학자 
수 / 고등학교 졸업자 수×100
I 자료 I
국가통계포털(KOSIS) 주제별 통계
에서 고졸과 대졸 이상의 월 급여 
총액을 비교·활용, 한국교육개발
원(KDI) 교육통계서비스 테마통
계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수와 대학 
입학자 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고등학교 졸업자
 대비 급여 비율
 4년제 대학 진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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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도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렇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500인 이상 대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 규모별로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1993년 이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 
     -  1997년의 외환 위기와 2008년의 국제 금융 위기의 시기에도 대기업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줄어들지 않았음.
     -  결국 2015년 500인 이상 대기업은 전체 평균 임금보다 약 45%를 더 받고 있음.  
 04 시사점
    한국 사회에서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하려는 동기는 고학력자가 주로 대기업에 취업하여 고용이 학력별·
기업 규모별로 분단된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에 기인한다고 파악됨.
     -  노동시장의 분단 원인이 미국의 경우 교육, 독일은 숙련임에 비해 한국은 기업 규모라는 선행연구를 지지
하는 결과임.
     -  고학력자들의 대기업 취업으로 고졸자 대비 상대임금은 줄지 않고 있어, 개인들의 입장에서 고학력의 선택이 
부적절한 것은 아님. 
   그렇지만 4년제 대학과 대학원 진학은 약 90만 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석·박사 인력의 공급 과잉을 야기
하고 있음.
     -  이러한 고학력자의 과잉 공급은 자원의 비효율적 낭비와 함께 단계적인 하향취업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과 개혁이 필요한 부분임.
김 안 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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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 I
중소기업은 종사자 수 300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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